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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EU FTA 수출대응 “헛점”
상의, EU 수출인증 취득비율 30% 그쳐 … 컨설팅 집중교육 실시

한국-EU FTA(자유무역협정) 발효를 앞두고 울산기업의 수출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럽은 울산의 3대 수출시장으로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역협회와 울산상공회의소에 따르면, 7월 잠정발효 예정인 한국-EU(유럽연합) FTA는 건별 수출액이 6000

유로 이상이면 관세청이나 세관으로부터 원산지 관리능력을 인정받은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해야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울산지역의 EU 수출기업 142사 가운데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곳은 43개로 취득비율이 3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와 울산상의는 5월 16-17일 울산의 EU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FTA 종합실무 강좌를 개

설할 예정이다.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 판정, 원산지 증명서 작성 등 FTA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강의해 관련기업들이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은영 무역협회 울산지부장은 “EU는 울산의 3대 수출시장으로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석

유화학제품 수출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그러나 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전문가 컨설팅과 집중교육, 설명

회 등을 잇따라 개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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